
<2012년 6월 19일 화요일 새벽 잠언> 

<반복>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자 주님이 원하시는 시간이 있다. 하나님과 

성자 주님은 그때 행하신다. 준비했다가 그때 하나님과 주님을 맞지 못하

면 그것으로 끝난다.

1. 성자의 재림도 그러하다.

2. 재림의 날에는 인간의 시간을 안 맞춰 주신다.

3. 하나님은 이미 성자의 재림의 날을 짜 놓고 성자가 재림하게 하신다. 

4. 그 날은 천하도 모르고, 땅의 신부들도 모른다. 오직 삼위일체만 아신

다.

5. 삼위일체의 성자는 그 때를 아시니, 때를 맞춰 지금 마지막 준비를 위

해 가시지 않겠느냐.

6. 땅의 신부들이 그 날과 그 시는 몰라도 동쪽에서 해가 뜨고 서쪽에서 

해가 지는 것을 알듯이, 신랑의 말을 들은 신부들은 성자의 재림의 경점

은 안다. 

7. 해가 뜰 때는 해가 뜨는 쪽이 훤하면서 점점 밝아진다.

8. 미련한 자는 해가 비춰서 반대쪽이 환하니, 그쪽으로 쳐다보다가 뜨는 

해를 못 본다.

9. 뱃고동 소리가 나서 가 보니, 소리만 남아 있고 배는 이미 떠나고 없



었다.

10. (삽화 보여 주며) 항상 배는 소리보다 앞에 간다. 

(삽화) 아래 비행기 그림을 배로 바꾸기.

11. 비행기 소리가 나서 가 보니, 소리만 남아 있고 비행기는 이미 떠나

고 없었다.

12. (삽화 보여 주며) 항상 비행기는 소리보다 앞에 간다.

13. 성자 주님은 소리보다 앞에 가신다.

14. 왕이 떠난 후에야 그 마을에 왕이 왔다고 소리를 내며 떠들썩했다. 

그래야 안전하다. 

15. 소리만 듣고 사는 자는 시대 소경이다.

16. 눈을 뜨듯이 깨어 기다리는 자만이 성자가 와서 시대 사명자의 육신

을 쓰고 은밀히 행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고 같이 행하게 된다.

17. 새벽에도 평소에도 주님의 소리는 주님이 왔다 가신 후에 들린다.

18. 소리는 그 소리를 낸 자보다 늦게 들린다. 

19. 제때 해야 사랑하는 성자 본체와 대화하게 된다. 성자가 가신 뒤에는 

대언자가 전해 주고, 그와 대화한다. 깨달아라.



20. 기적소리가 나서 나가 보니, 열차는 안 보이고 연기만 보이고 소리만 

들렸다. 성자도 그러하고, 그 시대 보낸 자도 그러하다.

* 앞에 비행기 삽화처럼 해당 삽화 제작

21. 미친개들도 그 몸뚱이는 안 보이고 악평 소리만 들린다. 그러니까 귀

신이며 마귀들이다.

22. 미친개를 쫓아가니, 놀라서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논두렁에 빠져서 

모를 심어 놓은 논을 뭉개며 개지랄하다가 깊은 수렁에 들어간다.

23. 조용할 때, 은밀할 때 주님은 왔다 가신다. 그리고 가신 후에 왔다 

갔다고 이야기하신다.

24. 연애할 때 조용하고, 잔치할 때 떠들썩하다.

25. 하나님도 성자도 행할 때는 은밀히 하시고, 행할 것을 다 하신 후에

는 증거하며 소문내게 하신다.

26. 33년 동안 섭리역사를 펼 때는 조용하다가 무덤 기간을 벗어나 다 

해 놓고서 증거하면서 소문낸다. 

27. 주인공이 사라진 후, 뒷마당에서 뒷북치고 잔치한다.

28. 성자 주님이 조용히 부르며 눈치 하실 때 단둘이서 사랑하지 않고, 

청중 잔치하려고 사람들이 몰려 들 때 그제야 애간장 태우며 시간을 내려

고 온종일 발을 동동 구른다.



29. 조용한 새벽, 은밀한 새벽이다.

30. 전능하신 신은 새벽에 활동하신다.

31. 잡신은 초저녁 복잡할 때 활동하며 사람의 정신을 빼 가고, 지갑을 

빼 가고, 사랑의 지갑까지 빼 가고, 혼도 빼 간다. 

32. 미련한 자는 지혜로운 자가 지혜로운 생각을 번뜩 떠오르게 하며 가

르쳐 줘도 안 한다.

33. 미련한 짓이 습관 들면 고생 돼도 편하다. 열매 없는 나무다. 


